
 

Korean 

 

즉시즉시즉시즉시 배포용배포용배포용배포용: 2013년 8월 30일 

CUOMO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 SANDY 피해자를피해자를피해자를피해자를 위한위한위한위한 보호소보호소보호소보호소 거주거주거주거주 기간기간기간기간 연장연장연장연장 발표발표발표발표 

 

뉴욕주에서뉴욕주에서뉴욕주에서뉴욕주에서 임시임시임시임시 보호소보호소보호소보호소 지원지원지원지원 프로그램을프로그램을프로그램을프로그램을 추가추가추가추가 15일일일일 연장연장연장연장 

 

Andrew M. Cuomo 지사는 오늘 연방재난관리청(FEMA)이 뉴욕주의 요청에 따라 임시거처지원(TSA) 

프로그램의 기간을 9월 1일부터 15일간 연장하는 것을 승인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 새로운 

기간 연장으로 초강력 태풍 Sandy로 인해 집으로 돌아갈 수 없는 피해주민들이 이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호텔 또는 모텔에 계속 지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TSA 프로그램 대상자들의 새로운 체크아웃 날짜는 16.09.13입니다. FEMA는 연장 대상 

신청자들에게 전화하여 새로운 체크아웃 날짜를 통지할 것입니다. 

 

“임시거처지원 프로그램을 연장함으로써 우리는 몇 달이 지나도 아직 집으로 돌아갈 수 없는 

수퍼폭풍 Sandy의 피해자들을 위해 중요한 자원을 계속해서 확보하고 있습니다”라고 Cuomo 

지사는 말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폭풍으로 인한 피해의 끔찍한 효과를 아직도 느끼고 있는 

분들에게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것은 그들이 장기 숙소 계획을 마련하는 동안 가족들을 호텔에 배치하는 단기 프로그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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